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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는 7%대에서 4%대로 2.6% 떨어졌으나,

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는 10년째 3%로 요지부동

연도별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금액도 1/3 수준으로 대폭 감소

김재원 의원,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국제유가 및 사료값 상승·각종

FTA 등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업정책자금

금리 1%대로 인하 요구

수년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농업정책자금 대출금

리가 10년째 3%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, 정부가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

있다는 비판과 함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.

실제로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는 2001년 8.05%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

년 7월 현재 4.90% 수준으로 떨어졌다1).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

대출금리는 2004년부터 10년째 3%로 유지되고 있다2).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

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와의 차이도 2008년 4.50%에서 2013년 7월 현재

1.90% 수준으로 좁혀져 금리 차이로 인한 농민의 혜택이 2008년 대비 절반에도

못 미치는 40%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.

1) 출처 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2) 출처 : 농협은행 제출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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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차이
2001 8.05% 5% 3.05%
2002 7.45% 4% 3.45%
2003 6.90% 4% 2.90%
2004 6.35% 3% 3.35%
2005 6.36% 3% 3.36%
2006 6.60% 3% 3.60%
2007 7.16% 3% 4.16%
2008 7.50% 3% 4.50%
2009 5.86% 3% 2.86%
2010 5.70% 3% 2.70%
2011 6.01% 3% 3.01%
2012 5.31% 3% 2.31%
2013. 07 4.90% 3% 1.90%

<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비교>

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의 금리 차이가 크게 줄어들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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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.07
4,946 5,745 5,540 5,310 5,605 4,107 3,830 3,675 3,294 1,036

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자금의 연도별 이차보전 정산금액3)도 큰 폭

으로 줄어들었다.

2005년 5,745억 원에서 2012년 3,294억 원으로 줄어들었고, 올해는 7월까지 이차

보전 금액이 1,036억 원에 불과해 2013년 이차보전 총액이 2,000억 원 수준에 머

무를 것으로 예상된다. 이는 2005년 대비 35%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농민에 대

한 실질적 혜택도 1/3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.

(농식품부에서 농협은행 담당자를 통해 제출한 자료 중 2013.07. 현재 수치

를 잘못 보냈다고 구두로 숫자를 통지해 왔음. 2013.07. 현재 1,476억 원이라

고 함. 통계도 제대로 못내 구두로 부랴부랴 수치를 수정해 달라는 것 역시

질책을 받아야 할 것임.)

<연도별 이차보전 금액> 단위 : 억 원

2009년 농업선진화위원회의 농업보조금 개편 기본방향4)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

3) 출처 : 농협은행 제출 자료
4) 2009년 농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공동이용시설 또는 인프라 지원 등 공공성이
크고 다수의 이해에 관계되는 사업이나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
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, 사업효과가 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보조금 지
원의 경우 개인 책임 강화를 위하여 융자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“농업보조
금 개편 기본방향”을 확정·발표하였음(2009.7.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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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상환의무가 없는 개별 농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, 신

규 사업은 대부분 이차보전 방식의 융자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다. 즉 이차보전

방식의 융자사업을 지원사업의 주력으로 하겠다는 의미이다.

그런데,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10년째 3%로 묶여 있고, 시중은행 대출 평

균금리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와의 금리 차이는 지속적으로 좁혀지고 있으며,

이차보전에 집행되는 금액도 매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 결과적으로 농민들

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감소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.

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재원 의원(군위·의성·청송)은 “소수의 농가에게 보

조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융자방식으로 전환하여 다수의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가

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취지

는 이해가 가지만,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0년째 3%

로 묶어 두고, 더군다나 이차보전 집행금액을 2005년 대비 1/3 수준으로 감소시

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. 국제유가 및 사료값의 지속적인 상승, 각

국간 체결되고 있는 FTA 등 농민들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농업정책자

금 대출금리를 실질적 효과가 있는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.”며 농업정책자금

대출금리를 1%대로 낮출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요구했다.

<끝>


